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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연구원이 보고한 2021년 세계 선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5
천만 명인데, 이 중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7명 중 1명꼴(약 3억 6천만 명)로 나타났다(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 보고서). 이는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71%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아프가니스탄’이 뽑혔는데, 이는 지
난해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의 장악 여파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20년간 기독교 박해국 1위(지난해 94점)였던 북한은 2위로 하향되었음에도, 올해 박해지수(96점)는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 2021년 5월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 따라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자와 사회주의 시스템
을 지지할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중국 국민들의 외국인 접촉 범위를 제한하
고 올해 3월부터는 온라인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종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림]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_박해보고’, 2021.01.19. (조사기간 : 2020.10.01. ~ 2021. 09.30.)

1. 세계 기독교 박해 실태

2022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 아프가니스탄 > 2위 북한!

2018 2019 2020 2021 2022

3.6억 명3.4억 명
3.1억 명2.9억 명

2.1억 명

4년간 71% 증가

(단위 : 명)

[표]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20개국

박해 
순위 국가명

총 박해 
지수***

박해 
상황

1 아프가니스탄 98

극 
심 
함

2 북한 96
3 소말리아 91
4 리비아 91
5 예멘 88
6 에리트레아 88
7 나이지리아 87
8 파키스탄 87
9 이란 85

10 인도 82
11 사우디아라비아 81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_박해지수순위표’, 2021.01.19. (조사기간 : 2020.10.01. ~ 2021. 09.30.) 
** 한국선교연구원(2021년 세계 선교 통계 자료 참조)  
https://krim.org/%EC%84%B8%EA%B3%84%EC%84%A0%EA%B5%90%ED%86%B5%EA%B3%84-2021%EB%85%84/ 
***박해지수 : 극심함 (81~100), 매우 높음 (61~80), 높음 (41~60)

박해 
순위 국가명

총 박해 
지수***

박해 
상황

12 미얀마 79

매 
우 
높 
음

13 수단 79
14 이라크 78
15 시리아 78
16 몰디브 77
17 중국 76
18 카타르 74
19 베트남 71
20 이집트 71

https://krim.org/%EC%84%B8%EA%B3%84%EC%84%A0%EA%B5%90%ED%86%B5%EA%B3%84-2021%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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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유형별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2,983명에서 2022
년 5,898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79%에 해당하는 
4,65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는 탈레반의 나이지리아에 세력 확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림]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연도별 전체)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조사기간: 2020.10.01.~2021.09.30.) 
**100 : 산출 불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수치는 더 높음.

◎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세계 기독교인 수 5,898명(2년 사이 2배 늘어)

2020 2021 2022

5,898명
4,761명

2,983명

[그림] 2022년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국가의 허가된 사형 포함, 상위 5위, 명) 

2배 증가

나이 
지리아

파키 
스탄

부르키 
나파소

콩고민주 
공화국

모잠비크

100100100
620

4,650

100*** 100*** 100***

전체의 79%

국가별

신앙을 이유로 폭력이나 압박의 공격으로 집을 떠나 국내 지역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이재민의 수는 세계적
으로 218,709명인데, 미얀마가 총 200,000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또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모국에서 추방된 기독교 난민 수는 25,038명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0,000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림] 폭력/공격으로 집을 떠나 국내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이재민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조사기간: 2020.10.01.~2021.09.30.)

◎ 미얀마, 기독교 박해 심각!

[그림] 신앙을 이유로 외국으로 추방된 
          기독교 난민 수

총 218,709명 중
미얀마 200,000명으로 
전체의 91% 차지

총 25,038명 중
미얀마 20,000명으로 
전체의 8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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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이유로 공격, 파괴, 폐쇄, 몰수 등 피해를 받은 교회나 기독교 건물 수를 살펴보면, 전체 5,110건 중 
중국이 3,000건으로 59%를 차지해, 2위 나이지리아 9%와 큰 격차를 두고  단연 1위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을 이유로 공격/파괴/폐쇄/몰수를 당한 교회/기독교 건물 수 (2022년 현재, 건)

*자료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2022 월드와치리스트’(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조사기간: 2020.10.01.~2021.09.30.) 

◎ 신앙을 이유로 공격/파괴/폐쇄/몰수를 당한 교회/기독교 건물 수,  
    중국이 59%로 1위!

중국 나이 
지리아

방글라 
데시

파키스탄 카타르

100183200470

3,000 전체 5110건 중의 59%


